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면서, 성탄 

팔일 축제 중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05년, 뇌 병변 중증 장애인 시설 요한의집에 사회복

지사로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좋아했던 주말 연

속극이 있었습니다. 탤런트 김해숙(비비안나) 씨가 어머니 역

으로 나온 ‘부모님 전상서’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

도 부족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를 유난히 좋아해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 탤런트 김

해숙(비비안나) 엄마를 만나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들

이 하늘의 별을 따 달라면 따다 주실 정도로 아이들을 사

랑했던 수녀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미라 수녀, 아이들이 

김해숙 씨가 보고 싶다니깐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봐요.” 

“(웬 날벼락), 어떻게요?” 하니, “그거야 담당 사회복지사의 

몫이지.” 그렇게 해서 저는 방송국의 ‘부모님 전상서’ 팀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벚꽃

이 만개한 부활절에는 방송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김

해숙(비비안나) 엄마의 안내로 요한의집 가족들은 드라마 세

트장도 볼 수 있었고, 자녀로 나왔던 젊은 연예인들도 만

났지만, 아이들은 예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에게는 시큰

둥, 오로지 김해숙 엄마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면 요한의집 가족들은 봉사자, 후

원자님들을 초대하여 성탄 예술제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은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도 성탄 예술제에 

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서 초대했지만, 지방 촬영이 있어 어

렵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실망은 컸지만 방법은 없었

지요. 성탄 예술제를 시작하려는데, 현관으로 흰색 밴 한

대가 들어오더니, 김해숙(비비안나) 씨가 내렸습니다. 촬영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아이들을 보기 위해 달려오셨던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

습니다. 깜짝 선물로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를 선물로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중증장애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아이

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온몸으로 

연극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봉사자, 후원자님

들과 함께 아이들의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는 성탄 예술제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몸은 불편하지만 행

복한 아이로, 지금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행복해

지는 성탄절의 소중한 기억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 한 사

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

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을 돌아봐 

주세요. 

말씀말씀의의          이삭이삭

하느님의 선물,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나를이끄는성경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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